
원희룡 장관, "정부·지역·기업 원팀으로 구미 반도체 단지 지원"

- 29일 구미시 철도 현장·구미상공회의소 찾아 지역현안 적극 논의

□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1월 29일(수) 오후 경북 구미시를 찾아 구미

역사, 선기동 철도횡단박스 구간 등 철도사업 현장을 점검하고 구미상공

회의소에서 개최된 기업인 간담회를 통해 구미시가 반도체 특화도시로 

도약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.

□ 먼저, 원 장관은 경부선 구미역사를 방문하여 “지역의 교통편의 제고를 

위해 KTX-이음 열차가 구미역으로 운행될 수 있도록 방안을 찾아

보겠다”면서, 

 ㅇ 아울러 “김천~동대구 구간 고속화 개량 요청에 대해 지역에서 사업 

타당성을 확보하여 제안하면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서 검토해

보겠다”라고 덧붙였다. 

□ 이어서, 원 장관은 구미시 선기동에 있는 철도횡단박스 구간을 방문하여 

노후화된 철도횡단박스 개량요청에 대하여 시설물 노후도 등을 감안하여 

개량 필요성이나 사업비 부담 등을 도로관리청과 적극 협의해 보도록 관계

기관에 지시하였다.

□ 마지막으로, 원 장관은 구미상공회의소에서 기업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

“구미 반도체 특화단지 성공을 위해서는 정부·지자체·기업이 원팀이 

되어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”라고 강조하면서, 

 ㅇ “대구경북통합신공항과 연계를 위한 철도·도로 등 교통망 확충, 반도체 

기업 입주를 위한 구미 국가산단 업종확대 등 구미 반도체 특화단지가 

성공하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최대한 지원할 것”이라고 

밝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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